BR5387        동포 접객업소에 부탁합니다.              19-07-16
최근에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태국 학생 한 명이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 왔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 온 목적은 태국 커뮤니티를 한인 커뮤니티 처럼 활성적이고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뭣이 필요한 지를 박사학위 논문으로 선택해도 괜찮겠는지 저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런 요구를 받고 저의 심정은 착잡했습니다. 태국인 들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모범적으로 보였다는 사실은 자랑스러우면서도 한 사람의 한인으로서 우리 커뮤니티의 고쳐야 할 점들이 너무 많은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인 동포끼리 모이면 자주 하는 불평을 간략하게 종합해봄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포 업소가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업소에게 동포들이 경험한 단점들을 다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듣고 한인 접객업소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것을 시정하면 더욱 성공적인 업소가 되고 한인 커뮤니티가 명실 공히 타의 모범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1. 되로 얻고 말로 잃는 언행

“현금 만 받습니다, 신용카드나 데벳 카드는 받지 않습니다.” 또는 “신용카는 받지만 데빗 카드는 않받습니다.” 는 언행이나 정책은 실로 한심스럽습니다. 또는 “$20 이상의 액수일 때만 신용카드를 받습니다.” 등의 표지가 벽에 붙어 있으면 고객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신용 카드 수수료가 얼마나 된다고 80% 이상의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카드를 거절한답니까?

주류사회에서는 $1도 안되는 액수라고 할지라도 신용카드로 값을 지불 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가격의 몇 퍼센트 안 되는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고객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되로 얻고 말로 잃는 우”를 범하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 고객의 정직을 의심하는 행위

고객이 $50 짜리나 $100짜리 지폐로 값을 지불하려고 하면 고객이 보는 앞에서 캐셔가 지폐를 위에 있는 전등에 비춰보는 행위는 고객에 대한 실례입니다. 위조지폐가 존재하는 한 지폐의 진위를 가려봐야 하겠지만 그런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캐쉬 레지스터 아랫 부분에 전등을 한 개 설치해놓고 고객이 알아 채리지 않도록 쌀짝 비춰보는 아량이 아쉽습니다.  자기가 내 놓은 지폐를 의심 받고 기분이 좋은 고객은 없을 것입니다. 또는 화학약품이 내포된 특종펜으로 화폐 표면을 긁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 필요한 절차이겠지만 고객이 인식 하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하에 지폐확인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3. 동전을 담아 두는 그릇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4.02 또는 $10.03일 경우에  $5 나 $11 또는 $20 지폐를 꺼내면서 기분이 좋을 고객은 없을 것입니다.  캐쉬레지스터 옆에 1 센트 짜리 동전을 담아 두고 있다가  동전을 그 그릇에서 집어 얹어주면서 고객으로부터는 $4 나 $10 만을 받으면 

고객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수차 했습니다. 1-2센트의 선심을 쓰고 단골 손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 셀프파킹의 옵숀이 없는 강요 발레이 주차
동포 업소에는 주차 공간이 많이 있음애도 불구하고 발레이 주차를 강요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모두 발레이 주차를 해야합니다. $2 입니다.”  이런 표시판을 보면  화가 나는 사람은 저뿐이 아닐 것입니다.  주차장이 모자라서 또는 주차 공간이 없다거나 고객이 주차할 시간이 없으면 발레이 주차를 할 옵숀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여 있는 주차 공간이 많은데도 발레이 주차를 강요하는 행위는 동포사회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1-2 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고객의 선택의 자유를 빠앗아가는 그런 규정이나 정책은 “우리 업소를 이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는 메시지로 고객은 해석할 수도 있음을 업소측에서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5. 청결 상태
천정에 비가 새였던 지국이 그대로 남아 있다든가  업소 외부에 낙서가  남아있는 업소는 고객을 잃을 것입니다.  회장실의 청결도는 그 없소의 위생의식을 말해줍니다.  화장실의 청소를 자주 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고객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표시도 고쳐야 할 것입니다.  남자 변기 위에 “한 발짝 다가 서세요.” 등의 권고는 이용객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다가설 필요가 없는 변기로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바닥에 깔려 있는 매트를 자주 갈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객을 영구히 잃는 자장 큰 이유는 불결한 환경이나 비 위생적인 음식과 식기 사용일 것입니다. 청결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지적은 차후에 하겠습니다. 끝
